
        밍글라바, 태장장로교회에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붉은 단풍이 짙어가는 깊은 가을일까요? 

이 곳 미얀마 샨주의 아웅반은 노락색 유채꽃이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아웅반 교회에서는 화려하진 않지만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즐겁게 율동을 배우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담길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남장현 위임목사님과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평안과 감사로 인사드립니다.  

 먼 미얀마 샨주의 아웅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

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8:31-32) 아멘. 불교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늘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

만 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태장장로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그 사랑이 늘 역사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웅반에서 강범수, 이혜진 단열, 주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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